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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방통위의 인사 만행, 그 끝은 어디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8일) EBS 이사회 보궐이사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을 임

명했다. 신동호 씨는 MBC 국장 재직 당시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의 부당전보 

인사에 직접 관여했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중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MBC에서 또 한차례 정직 6개월 처

분을 받았으며 2020년 3월 MBC 퇴사 후, 미래통합당(현 여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하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까지 활동했던 인물이다. 

   

강규형, 최기화도 모자라 이번 신동호 보궐이사 임명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끝을 모

르는 인사 전횡(專橫)을 통해 EBS를 쑥대밭으로 만들 셈인가. 불과 두 달 전 방통위는 KB

S 이사 자리에서 불명예 해임된 강규형 씨를 EBS 보궐 이사로 선임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9월에는 MBC 방문진 이사 출신으로 법적 실형을 선고받은 최기화 씨를 감사

에 앉힌 바 있다. 그리고 어제인 18일, MBC 재직 시 온갖 부정행위로 두 차례 정직 처분

을 받은 데다 정치적 편향성까지 드러낸 인물의 EBS 보궐이사 임명까지, 이것이 지난 석 

달간 방통위가 EBS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공영방송에서 불명예 퇴

진한 자들을 EBS 요직으로 보내는 방통위의 저의는 무엇인가? 왜 자꾸 EBS를 정치적 쟁

점의 중심으로 만들려 하는가? 방통위는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임무도 

하지 않았고 결국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밥 먹듯 훼손해온 자들이 EBS에 입성하고 말았다. 

현재 EBS의 모든 구성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타개하고 교육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

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처럼 생존의 기로에 놓인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통위는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자질 부족으로 얼룩진 인사를 통해 EBS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

다. EBS 이사회 역시 우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여전히 정쟁과 권력놀음만을 일

삼고 있다. 이사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함 그 이상

도 이하도 아니다. EBS를 망치고 좀먹는 자들을 단 한순간도 이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위원장 박유준)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부적

격 인사 신동호 씨의 보궐이사 임명을 철회하고,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

는 인물을 제대로 검증해 보궐이사에 재임명하라. 강규형 보궐이사, 최기화 감사 역시 자

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당신들은 공영방송 EBS의 이사 및 감사 자격이 없다. 

EBS는 KBS, MBC에서 해임되고 퇴사한 원로들의 집합소도, 온갖 부적격 퇴직자들을 위한 

놀이터도 아니다. 언론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짓밟아온 자들이 EBS를 방통위의 숙주로 만

들어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불

법을 용인하고 획책하는 규제기관으로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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